
1부: 오전 9:00, 2부: 오전 11:00                

  

Confession  

  

 

생명의 빛을 얻을 것인가 
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인가 
요한복음 8:12-30 

 
  

3부: 오후 1:30  

  

Worship  

● 

● 

● ● 

1.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선포한 진정한 의미 
 
 
 
 
 
 
 
 
 
2. 생명의 빛을 주신 은혜 
 
 
 
 
 
 
 
 
 
 
3. 죄 가운데에서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 감당하신 일들 

● 



●  

● 

● 목회 편지 - 3년의 은혜를 딛고, 새로운 은혜를 향해 

7200 Ox Rd, Fairfax Station, VA 22039 

T. 571.839.3058 

LivingSpringVirginia@gmail.com

2025 표어

[신명기 33:29] 

교회 건물 매입이 2월 26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. 이 날은 40년 된 워싱턴 제
일 교회와 개척한 지 갓 2년 된 글로리 교회가 합하여 하나가 되기로 선포된 날
로부터 정확히 3년째가 되는 날입니다. 두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나되기로 선
포된 날이 2022년 2월 27일 주일 예배였습니다. 그리고 두 교회 성도님들의 
역사적인 첫 만남이 2022년 3월 4일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. 
이어 2022년 3월 6일 주일에 두 교회가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. 당
시의 가장 큰 고민은 당장 교회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
새로운 예배당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. 숨 가프게 움직여 임시 정착지
를 이곳으로 정한 것이 2022년 5월이었습니다. 
 
그리고 정확히 3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샘교회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허
락하셨습니다. 2022년 2월 27일 두 교회가 하나 되기로 선포된 정확히 3년 
째 되는 2025년 2월 26일에 10015 Main st, Fairfax, VA는 생명샘 교
회의 새 보금자리로 공식 결정이 될 것입니다. 두 교회가 합하여 하나가 된 첫 
예배를 드렸던 2025년 3월 이후 정확히 3년 만인 2025년 3월에 생명샘 교
회는 새 교회로 이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. 
 
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계획했
던 일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멋진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. 우리가 계획
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,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멋진 방식으로, 우리
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경제적으로,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건물을 허락
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곳에 임시로 머무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
가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.  
 
이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딛고 새로운 은혜를 향
해 달려 갑니다. 2025년 아쉬레카 생명샘의 새 은혜가 시작됩니다. 기대하셔
도 좋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예비하고 계십
니다.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. 아쉬레
카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복입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있는 것 
자체가 복이며, 현실적이고 물질적이며 가시적인 복도 거기에서 시작됩니다. 
그래서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 중요한 단어를 하나 드렸습니다. 그것은 바로 다
바크입니다. 다바크는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. 하나님께 찰싹 붙
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. 어디를 가나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함
께 계시기 때문입니다. 다복의 비결은 다바크입니다. 
 
하나님께 붙어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증거는 바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
물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
휼의 하나님이십니다. 우리의 시선이 약하고 소외된 자 상하고 아픈 자를 향해 
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바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좋은 표징이 
됩니다. 저는 생명샘 교회를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면서 자기 행복에 도취된 죽
은 교회, 송장 교회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
은혜를 흘려 보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. 은혜는 흐르는 것입니다. 은혜가 막
혀 흘러가지 않으면, 하나님의 공급도 멈추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하
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멋진 생명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
름으로 축원합니다. 

●  


